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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2025년 APEC 정상회의 최적지 증명
- 22일, 외교부 현장실사단, 송도컨벤시아 등 주요시설 방문‧점검 -

- 완벽한 인프라, 안정적인 운영 능력 최고 강점으로 꼽아 -

인천광역시는 5월 22일 인천시 일대에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 

현장실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. 

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

과 외교부, 행정안전부, 대통령 경호실 등 정부 부처 관계자, APEC 

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실무진 등 19명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 

20일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, 21일 제주와 마지막으로 22일 인천을 방

문해 현지 실사를 벌였다. 

실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경 송도컨벤시아에 도착해 APEC 개최를 위

한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의 프리젠테이

션(PT)을 약 10분간 청취한 후 각 시설 현장을 살펴봤다.

이날 실사는 주요 회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아트센터인

천, 상상플랫폼, 인스파이어 리조트, 파라다이스시티, 인천국제공항의 

순으로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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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종 환영 행사 자제와 현장실사 비

공개 진행을 요청해 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답사가 진행됐다.

시는 지난달 실사 대비 전담반(TF) 회의를 개최하고, 3차례에 걸친 

자체 예행연습을 실시하며 회의장, 만찬장과 부대행사 시설, 숙박·

공항시설,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예상 질의와 답변 내용 

등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. 

또한, 현장 실사단이 인천을 방문하는 동안 유치 염원을 전달하기 위

해 송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동 동선과 주요 행사장마다 환영 현

수막을 게시하며 실사단을 맞이했다. 

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현장실사 PT 

발표에서 “APEC 정상회의는 단지 하루의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

이 아니라 다양한 연계 회의가 약 1주일간 개최되며 이를 위해서는 

여러 개의 개최 시설이 필요한데, 송도컨벤시아야 말로 이 모든 시설

을 한 자리, 한 지붕 아래에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

점”이라고 강조하며 “인천은 모든 분야에 걸쳐 준비된 자신감으로 

2025년을 기다리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외교부는 6월 7일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개최 후 6월 중 개

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.

<현장사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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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도 일대 환영 현수막

송도컨벤시아 현장실사 PT 모습


